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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ensure food safety of berries from radioactive contamination, radioactivity monitoring was con-

ducted with a total 258 samples of the berries and processed berry products distributed in Gyeonggi-do, South Korea, from

2016 to 2018. The concentration of artificial radionuclides, 131I, 134Cs and 137Cs, was analyzed using gamma-ray spectrome-

try. 131I and 134Cs were not detected above the MDA (Minimum Detectable Activity) value from any of the samples. How-

ever, the range of radioactivity concentration of 137Cs was 0.69-808.90 Bq/kg in 39 cases of berries. 137Cs was detected at

0.70-3.29 Bq/kg from 6 cases of domestic berries, which were manufactured from imported raw materials. Among 33 cases

of imported berries, 137Cs was detected at 0.69-808.90 Bq/kg. The concentrations of 137Cs in 1 case of blueberry powder

product (808.90 Bq/kg) and 2 cases of lingonberry powder products (103.93, 188.46 Bq/kg) exceed domestic maximum

radioactivity limits, and these were detected in the berries from Poland.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nitoring system for

imported berries and processed berry products should be continuously intensified to secure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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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는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INES) 최고단계인 7등급 사고이다. 1986년에 발생

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등급이지만 방사성물질 유

출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1).

2018년 7월 기준 국가별 원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미

국에서 운전 중인 원전 수가 99개로 가장 많고, 프랑스는

58개, 일본이 42개, 중국이 41개이다2). 우리나라는 24개 원

전을 운전 중이며, 서해를 사이에 두고 원전 수를 지속적

으로 늘리고 있는 중국과 원전 사고국인 일본과도 인접하

고 있어 국내외 식품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3).

방사성 물질은 자연 방사성 물질과 인공 방사성 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자연 방사성 물질에는 우라늄

(235U)과 라돈(222Rn), 칼륨(40K) 등이 있으며, 특히 40K은 거

의 모든 식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도 존재 한

다4,5). 40K은 모든 생물에 필수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양은

가공하는 정도와 생산되는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체

내에서 붕괴되어 방출하는 베타와 감마선은 다른 방사성

핵종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져 있다6). 대표적 인공 방사성 물질에는 스트론튬(90Sr), 플

루토늄(238PU, 239PU, 240PU),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등이 있다. 인공 방사성 물질은 핵폭탄 실험, 원자력 시설

사고 등으로 발생되며 대기 중에 방출되어 낙진을 통해

환경에 오염된다. 자연중 방사성 물질들은 동식물에 축적된

후 음식물 섭취를 통해 인체에 내부피폭을 발생시킨다. 특히

세슘은 자연에 존재하는 칼륨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토

양이 오염되어 있을 때 식물이 세슘을 잘 흡수 한다1,7). 세슘

의 방사성 동위원소인 134Cs과 137Cs은 반감기가 각각 2.1

년, 30년으로 대부분 피하지방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DNA

의 변화를 일으키는 등 만성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다. 131I는 반감기가 8일로 짧지만 인체에 노출 될 경우 갑

상샘에 축적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다8-10).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정한 식품공전에서
131I와 134+137Cs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하고 있다. 131I

는 영유아용 식품, 유 및 유 가공품, 아이스크림류에서 100

Bq/kg 이하, 그 외 기타식품에 대해서는 300 Bq/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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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제하고 있다. 방사성 세슘(134+137Cs)은 모든 식품을 대

상으로 370 Bq/kg 이하로 규제하였으나, 2011년 일본 후

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00 Bq/kg 이하로 임시강화 기준을

재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9,11).

현재 우리나라 방사성 세슘에 대한 기준은 국제식품규

격위원회(CODEX)의 1,000 Bq/kg, 미국 1,200 Bq/kg 및 EU

500 Bq/kg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12,13). 그러나 2017년 프랑스에서 수입한 블루베리 퓨

레 등 장과류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세슘이 123-203 Bq/kg

으로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14), 국내에서 유통

중인 독일 등 유럽산 블루베리 잼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

출되었다고 보고되었다12).

장과류는 작은 열매가 많이 모여 하나의 과실 형태를

유지하는 취과이며 Vaccinum 속(cranberry, blueberry)과

Rubus 속(raspberry, blackberry) 등 분류학상 다양한 식물

군을 이루고 있다. 페놀성 화합물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

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항암과 항염증, 항당뇨 효과

등 질병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다양한 가공제

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국내에서도 소비가

늘고 있는 식품이다15-17).

그러나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연구결과에도 체르노빌 원

전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 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등 장과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

가 있지만,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국내 장과류에 대

한 전반적인 오염조사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18,19).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 내 유통되고 있는 장과류 및

장과류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방사성 물질 오염도를 평가

하여 식품 안전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식품공전 식품원료 분류상 과일류 중 장

과류로 분류된 품목과, 장과류를 원료로한 가공식품을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20).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내 대

형 유통매장, 중소형 마트, 백화점, 로컬푸드 직매장, 재래

시장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총 258건을 수거하였으며, 수

거 품목으로는 블루베리(blueberry, n=115), 포도(grape,

n=54), 딸기(strawberry, n=26), 아로니아(aronia, n=23), 크랜

베리(cranberry, n=10), 링곤베리(lingonberry, n=6), 복분자

(rubus coreanus, n=5), 블랙커런트(black currant, n=5), 빌베

리(billberry, n=3), 오디(mulberry, n=3), 무화과(Fig, n=2), 블

랙베리(blackberry, n=2), 산딸기(rubus crataegifolius, n=2),

라즈베리(raspberry, n=1), 아사이베리(acaiberry, n=1) 총 15

품목이다. 생과(fresh fruit) 뿐만 아니라 생과를 그대로 얼

린 냉동 제품과 잼, 과채주스 및 음료, 당절임, 분말 등 다

양한 장과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료의 전처리

감마선방출핵종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 직접법으로 시료를 전처

리 하였다. 생 시료나 분쇄가 필요한 시료의 경우에는 식

품분쇄기(Robot Coupe, Ridgeland, MS, USA)를 이용하여

분쇄 후 1 L 마리넬리 비커(Marinelli beaker)에 충진하였

고, 잼이나 액체 형태의 시료는 그대로 마리넬리 비커에

충진하였다21).

방사능 농도분석

측정에 사용된 감마선분광분석기는 고순도 게르마늄 검

출기(High Purity Germanium Detector, Ametek Ortec,

Oak Ridge, TN, USA)로 상대 효율은 60%, 고압 2300 V

일 때 에너지 분해능(Full width at half maximum)은 60Co

1332.5 keV에서 1.95 keV 이하이다. 두께 10 cm이상의 납

차폐체를 설치하여 주변으로부터 검출기로 입사하는 백그

라운드 감마선을 차단하였고, 장비의 에너지 및 효율 교정

에 사용한 표준선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제작한 241Am

(59.5 keV), 109Cd (88.0 keV), 59Co (122.1, 136.5 keV), 139Ce

(165.9keV), 51Cr (320.1keV), 113Sn (391.7keV), 85Sr (514.0keV),
137Cs (661.7 keV), 60Co (1173.2, 1332.5 keV), 88Y (898.0,

1836.1 keV)을 포함한 혼합 표준선원을 사용하였다. 핵종

및 정량분석은 AMETEK ORTEC사의 Gamma Vision 프

로그램(AMETEK ORTEC, TN, USA)을 이용하였으며, 131I,
134Cs, 137Cs 및 40K을 분석하였다.

최소검출가능농도(Minimum Detectable Activity, MDA)

및 측정시간

방사능 농도 분석에서 최소검출가능농도는 Currie에 의

해 제안된 검출한계치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계측의 통계

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여 방사능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개

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검출한계치 중 검출한계에 효율,

시료량, 측정시간 등 방사능 농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

자가 포함된 최소검출가능농도 값을 사용하여 아래의 식

에 의해 방사능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였으며, Gamma Vision

프로그램(Ametek Ortec, Oak Ridge, TN, USA)을 통해 산

출하였다9,22).

µB: 백그라운드 불확도

ε: 효율

m: 시료량

Iγ: 감마방출률

Ts: 시료측정시간

측정시간은 식품공전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10,000초로

하였다.

MDA
2.71+4.65 μ

B
⋅

ε m Iγ T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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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장과류의 품목별 방사능 농도 분석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내 유통되고 있는 장과

류 및 장과류 가공식품에 대한 131I, 134Cs, 137Cs 및 40K 방

사능 농도를 분석하였다(Table 1).

총 15품목(블루베리, 포도, 딸기, 아로니아, 크랜베리, 링

곤베리, 복분자, 블랙커런트, 빌베리, 오디, 무화과, 블랙베

리, 산딸기,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258건에서 131I와 134Cs

은 MDA값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블루베리

22건(0.70-808.90 Bq/kg), 아로니아 3건(1.10-2.24 Bq/kg),

크랜베리 4건(0.69-91.35 Bq/kg), 링곤베리 6건(4.68-188.46

Bq/kg), 블랙커런트 1건(2.83 Bq/kg), 빌베리 3건(6.89-71.62

Bq/kg) 총 6품목, 39건에서 137Cs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품

목 중 블루베리 1건(808.90 Bq/kg) 및 링곤베리 2건(103.93,

188.46 Bq/kg)은 국내 세슘 허용 기준인 100 Bq/kg을 초

과하였다. 그리고 시료수는 적지만 링곤베리와 빌베리에

서 높은 검출률을 나타냈다. 이 외에 자연 방사성 핵종인
40K은 4.90-619.27 Bq/kg 범위를 나타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유통

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보고에 따르면 블루베리(1-760 Bq/

kg), 링곤베리(1-671 Bq/kg), 빌베리(53-891 Bq/kg)에서 137Cs

이 검출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137Cs 검출 농도를 나타냈다. 또한, 국내 방사성 세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식품은 버섯류를 제외하고는 모

두 장과류로 다른 식품에 비해 장과류에서 방사성 세슘

검출량이 높았다14). 장과류에서 방사성 세슘이 높게 검출

되는 이유는 인공방사능이 주로 축적되어있는 5 cm 내외

의 표층에 장과류가 루팅 존(rooting zone)을 형성하는 특

성이 있고, 방사성 세슘은 산성토양에서 식물에 잘 흡수

되는데 블루베리는 강산성토양(pH 4.0-5.0)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6,18,19). 이와 같은 특

성이 장과류의 방사성 물질 흡수율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식품 유형별 방사능 농도 분석

인공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장과류 및 장과류 가공식품

을 식품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Table 2).

블루베리 115건 중 냉동 제품 4건(0.76-3.00 Bq/kg)에서
137Cs이 검출되었고 음료류 2건(3.29, 18.86 Bq/kg), 잼류 10

건(0.70-16.33 Bq/kg), 퓨레 4건(1.63-67.56 Bq/kg), 분말 제

품 2건(18.12-809.90 Bq/kg), 총 22건에서 137Cs이 검출되었

다. 그리고 아로니아 23건 중 분말 제품 3건(1.10-2.24 Bq/

kg), 크랜베리 10건 중 음료류 및 분말 제품 4건(0.69-91.35

Bq/kg), 링곤베리 6건 중 음료류, 잼류 및 분말 제품 6건

(4.68-188.46 Bq/kg), 블랙커런트 5건 중 음료류 1건

(2.83 Bq/kg), 빌베리 3건 중 음료류 및 분말 3건(6.89 -

71.62 Bq/kg)에서 137Cs이 검출되었다. 생과와 당절임 제품

에서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고, 냉동제품에서도

11.4%의 검출률을 보였다. 하지만 가공제품인 음료류

(40.9%), 잼류(44%), 퓨레(100%) 및 분말(39.3%) 제품에서

는 약 40%이상의 검출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가공 제품을 조사한 블루베리를 중심으로 식품

유형별 방사성 세슘 검출 결과를 살펴보면, 수분 함량이

적은 퓨레나 분말 제품에서 방사성 세슘의 농도가 높게

검출되었다. 국내 방사성 세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

출된 3건은 블루베리 분말 제품 1건(808.90 Bq/kg) 및 링

곤베리 분말 제품 2건(103.93, 188.46 Bq/kg)으로 국내 기

준을 최대 8배 이상 초과하였고,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 및

폐기되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프랑스에서

수입한 블루베리 퓨레 등 장과류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세

슘이 123-203 Bq/kg으로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

Table 1. Radioactivity concentration of 131I , 134Cs, 137Cs and 40K in berries 

Items
No. of 

samples

MDAa range(Bq/kg) No. of 137Cs 

detected

Range(Bq/kg)

131I 134Cs 137Cs 137Cs 40K 

Blueberry 115 <0.05-<0.85 <0.01-<0.64 <0.07-<1.04 22 0.70-808.90 4.09-252.69

Aronia 23 <0.12-<0.34 <0.12-<0.36 <0.02-<0.47 3 1.10-2.24 61.42-422.02

Cranberry 10 <0.10-<0.27 <0.07-<0.25 <0.10-<0.40 4 0.69-91.35 17.03-246.95

Lingonberry 6 <0.10-<0.36 <0.13-<0.31 <0.17-<0.62 6 4.68-188.46 26.90-232.17

Blackcurrant 5 <0.12-<0.27 <0.13-<0.31 <0.12-<0.41 1 2.83 26.84-619.27

Billberry 3 <0.12-<0.34 <0.12-<0.38 <0.19-<0.55 3 6.89-71.62 30.55-254.65

Othersb 96 <0.06-<0.20 <0.04-<0.24 <0.06-<0.95 0 - 10.32-174.96

Total 258 39 0.69-808.90 4.09-619.27

aMDA denoted minimum detectable activity .
bOthers include Grape(n=54), Strawberry(n=26), Rubus coreanus(n=5), Mulberry(n=3), Fig(n=2), Blackberry(n=2), Rubus crataegifo-

lius(n=2), Raspberry(n=1), Acaiberr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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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보고14)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국내에서는 그

대로 섭취하지 않는 단순건조 농·임·축·수산물에 대한 방

사능 검사의 경우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잔류

오염비를 생물기준으로 환산 적용 한다23). 그러나 식품성

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가공 식품인 경우 수분함

량을 고려하지 않고 건조물 상태로 방사능을 측정한다. 장

과류 건조 분말 제품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수분

함량의 감소로 중량대비 오염성분이 농축될 수 있으나 이

를 고려한 오염물질 잔류비를 환산하지 않아도 된다. 따

라서 장과류 성분이 농축된 퓨레나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산지별 방사능 농도 분석

원산지별 장과류와 장과류 가공식품의 방사능 농도 검

사결과 국내산 제품 129건 중 블루베리 잼, 음료류 및

퓨레 6건에서 137Cs이 0.70-3.29 Bq/kg 검출되었다(Table

3). 그러나 제품의 원재료는 미국 및 유럽산으로 국내산

장과류가 수입산에 비해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부터 안전

하다고 판단되었다. 수입산 제품의 경우 129건 중 33건

에서 0.69-808.90 Bq/kg 범위로 137Cs이 검출되었고, 특

정 지역 국가의 제품에서 높은 방사능 농도 및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나타내었다(Table 3). 국내 허용 기준 이

내로 검출되었지만 프랑스산 제품에서 최고 67.56 Bq/kg

농도를 나타냈고, 핀란드산 제품 11건 중 10건(91%)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최고 71.62 Bq/kg 농도를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 국내 방사성 세슘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

적합 제품 3건은 모두 폴란드산 이었다. 시료 수량이 한

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도 독일 등 여러 유럽국가에서

수입된 장과류 제품에서 인공 방사성 물질인 137Cs이 빈번

하게 검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년 국내 유통

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보고에 따르면 폴란드산 링곤베리,

블루베리, 빌베리 분말에서 137Cs이 120-891 Bq/kg으로 기

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이

탈리아, 독일 등에서 수입한 장과류 가공제품에서 기준 이

내 137Cs이 검출되었다고 보고되어있다14). 폴란드와 핀란드

등 유럽산 장과류의 137Cs 오염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 핵실험 및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폴란드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발생

지점과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블루베

리 생산국이기 때문에 장과류의 방사성 세슘 검출률이 높

았을 것으로 판단된다19,24).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체르노

Table 2. Radioactivity concentration of berries products according to the food type

Items Blueberry Aronia Cranberry Lingonberry Blackcurrant Billberry Total

Food type

No. of 
137Cs 

detected

/No. of 

samples

137Cs 

(Bq/kg) 

No. of 
137Cs 

detected

/No. of 

samples

137Cs 

(Bq/kg) 

No. of 
137Cs 

detected

/No. of 

samples

137Cs 

(Bq/kg) 

No. of 
137Cs 

detected

/No. of 

samples

137Cs 

(Bq/kg) 

No. of 
137Cs 

detected

/No. of 

samples

137Cs 

(Bq/kg) 

No. of 
137Cs 

detected

/No. of 

samples

137Cs 

(Bq/kg) 

No. of 
137Cs 

detected

/No. of 

samples

137Cs 

(Bq/kg) 

Fresh Fruit 0/24 - 0/3 - - - - - - - - - 0/27 -

Frozen 

Product
4/34

0.76-3

-.00
- - - - - - 0/1 - - - 4/35

0.76

-3.00

Beverages 2/10
3.29

-18.86
0/2 - 3/6

0.69

-91.35
1/1 14.85 1/1 2.83 2/2

6.89

-41.86
9/22

0.69

-91.35

Jams 10/23
0.70

-16.33
- - - - 1/1 4.68 0/1 - - - 11/25

0.70

-16.33

Fruit Puree 4/4
1.63

-67.56
- - - - - - - - - 4/4

1.63

-67.56

Fruit/

Vegetable 

Dried 

Powder

2/6
18.12

-808.90
3/13

1.10

-2.24
1/2 13.27 4/4

39.76

-188.46
0/2 - 1/1 71.62 11/28

1.10

-808.90

Sugar-pre-

served food
0/10 - 0/4 0/2 - - - - - - - 0/16 -

Othersa 0/4 - 0/1 - - - - - - - - - 0/5 -

Total 22/115 3/23 4/10 6/6 1/5 3/3 39/162
0.69

-808.90

aOthers include Processed fruit/vegetable product(n=1), Syrup(n=1), Cereals(n=1), Cookie(n=1), Processed peanut or nut prod-

uct(Mixed)(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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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원전 사고로 인한 토양 오염이 보고되었다2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높은 방사성 세슘 검출률을 보이

는 유럽산 장과류와 가공제품의 경우 수입 과정에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문요약

장과류의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2018

년까지 경기도 내 유통 중인 장과류 및 가공식품 15품목

Table 3. Radioactivity concentration of berries products according to the origin

Origin

(No. of samples)
Items Food type

No. of 137Cs 

detected
137Cs(Bq/kg) 

Domestic

(n=129)
Blueberry

 Jams 4 0.70-0.81

 Beverages 1 3.29

Fruit Puree 1 1.63

sub total 6 0.70-3.29

U.S.A

(n=42)
Blueberry

Frozen Product 4 0.76-3.00

 Jams 1 16.33

Poland

(n=20)

Blueberry Fruit/Vegetable Dried Powder 1 808.90

Aronia Fruit/Vegetable Dried Powder 3 1.10-2.24

Cranberry Beverages 1 91.35

Lingonberry Fruit/Vegetable Dried Powder 3 60.18-188.46

Billberry Beverages 1 41.86

France

(n=12) 
Blueberry Fruit Puree 3 17.60-67.56

Finland

(n=11)

Blueberry 
Fruit/Vegetable Dried Powder 1 18.12

Beverages 1 18.86

Cranberry
Beverages 2 0.69-3.66

Fruit/Vegetable Dried Powder 1 13.27

Lingonberry
Beverages 1 14.85

Fruit/Vegetable Dried Powder 1 39.76

Blackcurrant Beverages 1 2.83

Billberry
Beverages 1 6.89

Fruit/Vegetable Dried Powder 1 71.62

Italy

(n=3)
Blueberry  Jams 1 1.36

Denmark

(2)
Blueberry  Jams 2 2.61-4.66

Germany

(n=2)

Germany

(n=2)

Blueberry  Jams 1 2.72

Lingonberry  Jams 1 4.68

Switzerland

(n=1)
Blueberry  Jams 1 0.99

Others*

(n=96)
0 -

sub total 33 0.69-808.90

Total

(n=258)
39 0.69-808.90

aOthers include Chile(n=19), Spain(n=3), England(n=3), China(n=3), Peru(n=3), Canada(n=2), New Zealand(n=1), Bulgaria(n=1),

Malaysi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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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건을 수거하여 방사능 오염을 분석하였다. 방사능 분

석은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를 이용하였으며, 인공 방사

성 물질인 요오드(131I)와 세슘(134Cs, 137Cs)을 분석하였다. 모

든 제품에서 131I와 134Cs은 MDA (Minimum Detectable

Activity)값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았고, 39건에서 0.69-808.90

Bq/kg 범위로 137Cs이 검출되었다. 국내산 제품 6건은 0.70-

3.29 Bq/kg 범위에서 검출되었지만, 원재료는 모두 수입산

이었다. 수입산 제품 33건은 0.69-808.90 Bq/kg 방사능 농도

를 나타내었으며, 폴란드산 블루베리 분말 제품 1건(808.90

Bq/kg) 및 링곤베리 분말 제품 2건(103.93, 188.46 Bq/kg)은

국내 방사성 세슘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산 장과류와 장과류 가공식

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와 함께 수입 과정에서 더 철

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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